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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마을 두 기생의 삶과 죽음, 430년 만에 소환하다

이기대( 줞쮩)의 유래에 대한 문헌상의 기

록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2001년이다. 부산

시가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보관 중인 띕내

영지(쵗 )띠 원본을 빌려와 띕국역 내영지띠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4)를 세상에

내어놓음으로써 이 문헌의 사료적 가치가 알

려지게 되었다. 이 문헌 산천조(혢 )에 뜨이

기대는 좌수영 남쪽 15리에 있다. 위에 두 기

생의 큰 무덤이 있다 한다.뜩라고 소개돼 있다.

좌수영이란 정3품 수사가 주장인 경상좌도수

군절도사영을 줄인 말이다. 그러면 띕내영지띠

가 왜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있는가? 그것

은 일제 강점 때 약탈당해 일본으로 반출된

수천 종의 문화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일

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등재된 띕내영지띠 편찬

자는 뜬경연참찬관 이형하(켽 )뜯로 되어 있

다. 그는 조선 25대 철종 원년(1850) 경상좌수

사의 임기를 마치고 경관직인 뜬통정대부 행절

도사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뜯(줄여서

뜬승지뜯)으로 전임한 직후 직접 서문을 써서

띕내영지띠 편찬을 마무리한다. 이 문헌을 띕동

래영지(챻쵗 )띠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제

는 띕내영지띠이다.

이기대의 유래를 밝혀준 승지 이형하는 부

산포와 인연이 깊다. 그는 헌종 14년(1848) 다

대포진의 다대첨사를 지낸 뒤 경관직인 승정

원으로 전임한다. 이듬해인 철종 즉위년

(1849) 임금의 교지를 받고 경상좌수사로 부임

한다. 이보다 5년 앞선 헌종 10년(1844)에는

그의 맏형 이원하(켽 )가 경상좌수사의 소

임을 마친다. 그는 경상좌수영 도임 후 영내

에 변변한 기록이 없어서 안타까워한다. 이에

자신의 먼 친척과 책실(비서) 2인이 경상좌수

영 영내ㆍ외 마을에 대한 갖가지 자료를 모아

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간추

려서 총 51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 다방면

의 자료는 경상좌수영의 진영지, 지리지, 읍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경상좌

수사의 소임을 마치고 다시 승정원으로 옮겨

간다.

임진왜란(1592) 때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생의 순절을 258년 뒤에 부임

한 경상좌수사 이형하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먼저 그의 집안을 보면 친할아버지, 외할아버

지, 아버지, 장인, 맏형 모두 절도사 등의 고

위 무관을 지냈다. 그도 25살 때 무장 가문의

후손 중에서 인재를 특채하는 음관( 욯) 자제

로 종9품 무관인 초관( 욯)으로 출사하였다.

포도대장을 지낸 친할아버지의 천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임금의 어가

( 싲) 앞을 훈도하는 선전관을 지내

기도 한다. 또 평안도 개천 군수, 다

대첨사, 승정원, 경상좌수사, 다시

승정원으로 전임한다. 이때는 뜬통정

대부뜯와 뜬경연참찬관뜯이라는 문반

벼슬도 받는다. 구전에 의하면, 당시

두 기생의 순절에 의해 왜군 지휘관

들이 죽은 직후 좌수영에 배속되어

있던 왜군 기생들과 보급물자 등을

모두 부산진성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만하면 여느 장수에 못지않은 전공을 세운

것에 비견될 만하다. 그래서 승지 이형하는

띕내영지띠 산천조 30항목에 1개 항목을 새로

추가해 뜬이기대뜯 두 기생의 존재를 올렸는지

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너른바위 석벽에도

후대인들이 두 기생의 순절을 기리도록 뜬 줞

쮩(이기대)뜯 세 글자를 깊이 새기게 했는지도

모른다.

뜬 뜯

임진왜란 이후 경상좌수영 영내ㆍ외 모든 마

을의 백성들 족보에 뜬의부지( 폢 )뜯라는 장지

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의부( 폢)란 뜬옳은 일,

의로운 일, 바른 일뜯을 하여 그 행적을 기리고

우러름의 대상이 된 여자를 일컫는다. 바로 두

기생이다. 여기에는 그녀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조수간만의 물때 세는 법, 어로 방법, 약초 효

능, 바느질, 문해력 등을 가리킨 은사적 삶의 고

마움이 녹아 있었다. 따라서 이기총 묘역이 뜬의

부지뜯였던 것이다. 1800년 초에 조성된 대연동

경주 이씨 문중의 뜬양섭지묘( 힀 탿)뜯에서 이

장지명이 발견되었다. 경주 이씨는 약 560여 년

전 지금의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정문 일대에

뜬용소뜯의 전신인 뜬고이리뜯라는 집성촌을 이루

며 살았다. 족보에는 뜬양섭지묘뜯가 뜬의부지 남

동쪽 언덕에 안장돼 있다뜯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묘는 이기총에서 약 11시 방향으로 30m쯤

바닷가로 내려간 곳에 있다. 정확하게 남동쪽이

다. 이외에도 용호동, 대

연동 여러 문중 족보에

는 이기총 묘역을 뜬의부

지( 폠 )뜯, 뜬의부지(

펰 )뜯 , 뜬이부등(켶푓

첚)뜯, 뜬이부지(켶푓 )뜯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월 따라 글자가 바뀌

긴 해도 모두 뜬의로울

의( )뜯에서 파생된 것

으로 보인다.

신축년(1601) 봄 이기총 앞에서 두 기생의

넋을 위로하는 무혼제가 열렸다. 구전에 의하

면 두 기생의 절의를 추앙하는 동래부 기생들

이 주축이 되었다. 이 제의( )에 참석한 사

람들은 용호동, 대연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 무혼제를 지낸 이

후 두 기생은 단순한 관기가 아니라 마을의 수

호신으로 받들어졌다. 용호마을 사람들은 그녀

들이 순절한 4월 25일을 기일로 정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고 이기총 묘역도 벌초하고 돌보

았다. 일제강점기에도 그와 같은 정성은 계속

되었다. 용호동 개성 왕씨 왕기세(1888년생)

선생은 1930년대 말부터 그 일을 시작해서

1965년까지 매년 충무동 등지의 권번 기생들을

초청해 이기총의 주인을 추모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어린 손자 왕정문도 이

제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용호만 자연

생태환경지킴이로 활동하며 이기대에 대한 남

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다.

대연동 토박이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

교수도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기대 유래와 이기총 관련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을 전전하며 애를 썼다. 그러다 대학에

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띕국역 내영지띠

를 빌려 읽고 이기대 유래와 이기총에 대한

역사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우연한 장소에서 왕정문을 만나

이기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장자산 산정

을 수차례 오르내리는 등 고생 끝에 온갖 넝

쿨과 잡목에 휩싸여 있던 뜬이기총뜯을 발견하

게 되었다. 이때가 2011년이다. 바야흐로 왕정

문, 공기화 두 분의 노고를 통해 새로 쓰는

이기대의 출발점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부

산남구신문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2014년 발

간된 우리 고장의 향토사 띕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띠에도 실었다.

그동안 우리 고장의 향토사 연구자들은 임

진왜란 이후 400여 년 이상 구전되어 온 이기

대의 유래에 관한 자료를 꾸준하게 수집, 채

록, 정리해왔다. 이 가운데 용호동과 대연동의

여러 문중 족보에서 이기총 묘역이 성지로 기

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에 띕내영지띠의 이기대 유래를 연결해 보면 이

기총은 애국충절의 증표이자 아픈 역사의 산

물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이제 더는 이기

대의 유래와 관련하여 뜬기생설뜯이니 뜬의기대

설뜯이니 하면서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다. 또

한 뜨이기대의 유래가 왠지 논개와 닮았군

요.뜩라는 말을 듣더라도 예전처럼 눈만 껌벅

일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방계의 자료를 생각하며 이기대 해안 산

책로를 걸어보자. 파도에 실려 오는 해조음

속에 400여 년 전 여염집 아

씨처럼 살았던 용호마을 두

기생의 화창한 봄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곽태욱 향토사연구가똴소설가

이기대(二妓臺) 글자가 새겨진 이기대 해안의 석벽과 두 기생이 일본 왜장과 함께 순절한 곳으로 여겨지는 너럭바위 일대가 장관이다.

뜬좌수영 남쪽 15리 두 기생의 큰 무덤 있다뜯

19세기 승지 이영하 이기대 유래 최초 기록

2001년 내영지 국역 중 이기대 단서 발견

용호 주민들 매년 4월 25일 두 기녀 제사

10년 후 장자산서 이기총 추정 무덤 발견

1850년 편찬된 내영지에 기록
된 이기대 문헌 내용뜬(二妓臺
在營南 十五里 上有 二妓塚
云)(좌수영 남쪽 15리 위에
두 기생의 무덤이 있어서 이
기대라 부른다 한다)뜯


